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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찧는 도구

‘남방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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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방애의 개념과 역사

남방애는 ‘나무로 만든 방아’란 뜻의 제주도 방언으로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방아에 절굿

공이를 이용해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빻을 때 사용하였으며, ‘남방아’라고도 한다. 

뜻이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절구’의 모양을 변형한 것으

로 추정된다.

    16세기 초에 김정(金淨)이 지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는 ‘제주도에는 절구는 

있으나 방아는 없다...’라고 묘사하거나 17세기 정온(鄭蘊)이 지은 동계집(桐溪集)에서도 제

주도에서는 방아가 없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흔한 디딜방아는 

제주도 지방에는 흔치 않았고 방아를 주로 이용하였다.

2. 남방애의 형태

남방애는 큰 통나무를 잘라 내서 세로로 자른 후, 마치 초립이나 갓을 뒤집어 놓은 듯 한 

형태로 다듬고 면이 넓은 위쪽을 2층으로 깎아 내어 가장자리는 운두를 높게 깎아 울타리

를 짓고, 밑바닥 한복판은 동그랗고 깊게 구멍을 내어 그곳에 제주도의 현무암으로 만든 

돌확을 고정시켜 놓았다. 돌확에 담긴 곡식은 절굿대와 마찰되어 껍질이 벗겨지며, 가장자

리로 튀어나오는 곡식은 빗자루로 쓸어 돌혹 속으로 모아 담으면서 찧기를 계속한다. 밑동

은 사각형으로 깍아내어 받침대로 삼고 마치 굽이 높은 접시형태로 만들었다.

 

 <돌확(돌혹) 부분 ⓒ농업박물관>



3. 제주의 방아

남방애는 절구에 해당되나 일반적인 절구형태에 비해 제주의 방아는 유난히 크다. 규모가 

직경 80~150㎝ 높이 50~70㎝ 정도로 부녀자들이 서서 일할 수 있다. 재료는 느티나무, 벚

나무, 가시나무를 이용한다. 일반적인 절구는 기껏해야 두 사람이 공이를 잡고 마주 서서 

찧을 수 있는 너비밖에 안되지만, 제주의 방아는 보통 3명이, 최고 6명까지 동시에 찧을 

수 있을 만큼 넓다. 앞의 경우를 '셋콜방애', 뒤의 경우를 '여섯콜방애'라고 한다. 밭벼와 

보리, 그리고 떡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에 불린 쌀이나 좁살을 빻기도 한다.

ⓒ 뿌리깊은나무 사진

 

제주도의 '남방애'가 유난히 큰 까닭은 제주도의 농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지면적 중 57.4%가 논인데 반하여 제주도는 경지면적 중 논은 0.5%뿐이다. 곧 

한국의 농업문화는 도작문화(稻作文化)인데, 제주도만은 전작문화(田作文化)라고 할 수 있

다. 논농사의 산물인 벼의 탈곡은 그 껍질을 벗기면 그만이나, 밭농사의 산물인 잡곡의 탈

곡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보리쌀인 경우 껍질을 벗기고 다시 으깨야 하며, 조인 경우도 

껍질을 벗기면 그만이나, 낟알이 작아 벼의 탈곡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곡구

인 방아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돌방애, 제주도 전래 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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